
 

 
‘차라리 혼자 일하는 것이 낫다’ 하실 분들도 있겠지요? 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늘 묵상하게 되는 단어는 ‘함께’ 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개정개역)라는 말씀은 이곳 생활에서는 실재(實在)

입니다. 거의 모든 일이 ‘두 사람’ 이상이 해야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경 번역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기에 반드시 팀이 필요합니다. 

 훈련 프로그램은 더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5주 동안 현지인 번역자 훈련 과정인 

TTC(Translator’s Training Course)가 진행되었습니다. 기간은 짧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스태프들도, 학생들을 돕는 

멘토들도, 참가한 학생들도, 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요리사들도 모두 저마다의 역할에 충실하며 

‘함께’했기에 프로그램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더 나아가 우리들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번 TTC 에서 이루신 것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함의 중요성을 새삼 더욱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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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 주님과 함께 ... 



 TTC 에는 모두 4개의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과정인 TTC1에서는 번역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과 사전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를 배우는 학습방법(Study Skills), 여러 언어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문법을 통해 알아보는 언어발견(Language Discovery), 성경번역의 단계들을 하나씩 

배워가며 실제 성경번역을 해보는 번역원리(Translation Principles), 정확한 번역을 위해 성경의 

배경 지식을 배우는 성경배경(Bible Background) 등 4과목을 배웁니다. 이번에는 화, 금 저녁에 

있었던 성경공부 시간에 성막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카니누와 팀에서는 속테스, 잭, 레비, 실베스터가 참석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름 책상에 

앉아 강의를 듣는 데 익숙한 저희들에게도 쉽지 않았기에, 마을에서 밭 농사짓고, 바다에서 물고기 

잡다가 훈련 받으러 온 카니누와 번역자들에게는 이 훈련과정이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첫 주에 

강의 들으랴 숙제 하랴 졸린 눈 비벼 가며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속테스는 잭, 레비, 실베스터를 돕는 멘토 역할을 감당했는데 본인도 공부하면서 도와야 했기에 쉽지 

않았지만 끝까지 서로를 격려하며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TTC1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과제로 내준 

성경번역을 끝내야만 다음 과정인 TTC2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룻기와 에스더를 

번역하기로 했는데 마을에서 잘 진행이 되어 내년 7-8월에 진행되는 TTC2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까룸빠 본부로 올라갑니다. 2달 정도 머물면서 사역에 필요한 자료들을 찾고, 

공부하고, 마을 점검이 끝난 구약 일부 말씀을(열왕기상~) 계속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9월말에는 

문법 웍샵에 참석하는데 이번 웍샵을 통해 카니누와 문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저희 

번역팀을 더 잘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마을에서 녹음한 마가복음, 사도행전, 

요나서 말씀들을 잘 다듬어서 오디바이블(AudiBible)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이 더 절실하기에 기도 부탁 드립니다. 계획은 세우지만 주님보다 일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1. 계속되는 이동 가운데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속테스, 잭, 레비, 실베스터는 주말에(8/27-

28) 트럭과 딩기(소형 모터보트)로 마을에 갑니다. 저희는 8/31에 우까룸빠로,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 알로타우를 거쳐 마을로 경비행기를 타고 이동합니다. 

2. 9-10월 마을에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일부(292절) 번역한 말씀을 가지고 마을 점검을 

진행합니다. 번역팀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을 사람들과 말씀을 읽을 때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11월 18일에 있을 카니누와 미니성경 봉헌식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봉헌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4. 내년 초 자문위원 점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사무엘하 일부(526절) 말씀을 점검 받기를 

원하는데 자문위원이 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올해는 저희 단체가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역을 시작한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고자 TTC 학생들과 함께 이곳 알로타우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성경번역 사역에 대해 소개하고 학생들이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지역 곳곳에서 소리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말씀을 사랑하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리고 관심과 기도,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함께’해야 할 때라고,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 ‘함께’하자고 교회 

공동체에 전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까이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함께’를 외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기도로 함께할 수 있도록 소식 나눠 주세요. 기쁜 소식도, 마음 아픈 소식도 함께 

나누며 기도로 만나길 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8월 26일  

파푸아뉴기니 국가 회개의 날  

(National Day of Repentance) 

박요섭 조선향 드림  

기도해 주세요 


